Reading Wise 1 (Translation)

Unit 1 쥐와 고양이 (The Rat and the Cat)
   왕의 궁궐에 커다란 쥐가 있었다. 이 쥐는 너무나 커서 자신을 잡으려는 모든 고양이를 죽일 정도였다. 
   “나는 저 쥐가 싫다! 저 놈은 더러워!” 하고 왕이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고양이를 찾아 오너라!”
   곧 한 남자가 자신의 고양이를 데리고 궁궐을 찾아왔다. 왕은 그 고양이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고양이가 쥐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는 커다란 쥐를 보자 탁자 위로 뛰어 올라갔다. 쥐가 그 뒤를 쫓아갔다. 고양이가 바닥으로 뛰어내리자 쥐도 그렇게 했다. 고양이는 뛰어오르고 내리기를 계속했고, 쥐도 계속 고양이 뒤를 쫓았다.   
   “네 고양이는 정말 못 봐 주겠구나!” 하고 왕이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남자가 말했다. 얼마 후 쥐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몸을 돌려 쥐를 죽였다. 
   “내가 틀렸다!” 하고 왕이 말했다. “네 고양이는 용감하고 영리하구나. 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어. 그러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Unit 2 여우와 까마귀 (The Fox and the Crow)
   검은 까마귀가 부리에 큰 빵조각을 물고 나무에 앉아 있었다. 배고픈 여우가 그 까마귀를 보았다. 여우는 빵을 얻고 싶었지만 나무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는 까마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이렇게 멋진 새는 본 적이 없어!” 여우가 말했다. “네 깃털 색깔이 정말 맘에 들어. 네 목소리도 네 깃털만큼 아름다운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넌 모든 새들의 여왕임에 분명해!”
   까마귀가 그 말을 들었다. 여우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근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내 목소리는 아름답지,” 하고 까마귀는 생각했다. 까마귀는 여우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 주고 싶어서 부리를 벌렸다. 

   “까악까악! 까악까악!” 까마귀는 소리를 질렀다. 까마귀의 부리에서 빵이 떨어졌고, 여우는 순식간에 그것을 먹어 치웠다. 달아나면서 여우는 웃었다. 

   “하! 넌 아주 시끄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똑똑한 뇌를 가지진 못했구나!”  
Unit 3 불개 (The Fire Dogs)
   어둠 나라에는 빛이 없었다. 왕은 자신의 불개를 불렀다. 그는 가장 사나운 그 개에게 태양을 훔쳐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태양을 향해 질주하다가 그 개는 엄청난 열기를 느꼈다. 불개는 이빨로 태양을 물었다. 하지만 그 개의 입은 심하게 타버렸고 그는 그만 둬야 했다. 불개는 반복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개가 태양 없이 돌아오자 왕은 노발대발했다.
   “가서 달이라도 가져오너라,” 하고 왕이 명령했다. 불개는 기진맥진했지만 달려갔다.
   곧 그 개는 달의 엄청난 한기를 느꼈다. 그 개가 달을 물자 입이 얼어붙었다. 그 개는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집으로 달을 끌고 올 수 없었다. 왕은 모든 불개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보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후로 모든 왕이 어둠 나라에 빛을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일식이나 월식을 보면 그게 바로 아직도 태양이나 달을 훔치려는 불개다. 
Unit 4 개처럼 짖다 (Barking Like a Dog)
   리(Li)가 왕(Wang)의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다른 친구들이 이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심식사 후에 왕은 차를 마련하려고 방을 나갔다. 왕이 부엌에 있는 동안 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개처럼 짖게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다.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왕이 돌아오자 리는 여러 명의 자기 이웃들이 최근에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를 한 마리 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개를 살지에 관하여 왕이 자신에게 조언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왕은 리가 크게 짖는 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는 조용하게 짖는 소리를 냈다. “멍멍!” 그는 그 정도면 충분히 크게 짖는 것인지 물었다. 

“아닐세.” 왕이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는 작은 개 소리지. 이렇게 ‘컹컹’ 하고 짖는 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리는 왕이 개처럼 짖게 했다.   
Unit 5 개와 그림자 (The Dog and His Reflection)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푸줏간을 지나가다가 고기가 잔뜩 있는 커다란 뼈다귀를 보았다. 그 개는 푸줏간이 바빠져 아무도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다 그 개는 그 뼈다귀를 입에 물고 달아났다. 
   그 개는 강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 중간에 왔을 때, 그 개는 물 속을 들여다 보았다. 강물 속에는 또 다른 개가 있었다! 이 개도 뼈다귀를 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 뼈다귀가 자신이 물고 있는 뼈다귀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것은 거의 두 배 정도 컸던 것이다. 그 개는 그 뼈다귀를 갖고 싶었다.
   그 개는 입을 벌렸고 뼈다귀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강물에 휩쓸려 갔다. 

   그 다음에 그 개는 다른 개에게서 더 큰 뼈다귀를 빼앗으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개도 더 큰 뼈다귀도 없었다. 

물 속의 개는 그저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개는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Unit 6 새 침대 (The New Bed)
   장(Zhang)이라는 남자가 새 침대를 샀다. 그는 그것을 사려고 많은 돈을 썼다. 장은 자신의 새 침대가 자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곧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새 침대에 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 중 한 명인 우(Wu)는 새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는 그게 몹시 자랑스러웠다. 그는 장의 침대 옆에 앉아서 자기 발을 들어올렸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침대 위에 올려 놓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우는 장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그러니까, 장, 자네는 어디가 아픈가?”
   장은 우가 하는 짓을 알아채고 웃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똑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하고 그는 말했다.  
Unit 7 암탉과 수탉 (The Hen and the Rooster)
   옛날에 한 남자가 농부한테 크고 토실토실한 암탉 한 마리를 샀다. 그는 저녁으로 그걸 먹으면 근사하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수탉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주변에서 퍼덕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울고 있었는데 매우 슬퍼 보였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얼 말하고 싶어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암탉을 나무 상자에 넣어 밖에 두었다. 

   그날 밤 수탉은 그 남자의 집으로 날아와 밖에서 기다렸다. 그 다음 날 아침 그 수탉은 여전히 그곳 암탉을 넣어 둔 상자 옆에 서 있었다. 남자는 그걸 잡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수탉이 그 앞에 금 한 조각을 떨어뜨렸다. 갑자기 그 남자는 수탉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알겠어!”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넌 너의 암탉을 사랑하니 내게서 도로 사고 싶은 거로구나.” 남자는 암탉을 풀어 주었고 두 마리의 닭은 행복해 하며 함께 멀리 갔다.  
Unit 8 북쪽 바람과 해님 (The North Wind and the Sun)
   북쪽 바람과 해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웃으며 말했다. “해님,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힘이 세요.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나 물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태양은 수긍하지 않으며 말했다. “바람, 당신보다 내가 더 센 것 같은데요.”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 보고 한 남자가 길을 따라 걷는 걸 보았다. 그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다.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한 자가 승자가 될 것이었다. 

바람이 먼저 시도했다. 바람이 불어 그 남자의 외투를 거의 벗겼다. 그러나 그 남자는 외투를 자기 몸 쪽으로 더 꼭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불었지만 그 남자는 외투를 더욱 꽉 끌어당길 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해님 차례였다. 해님은 그 남자에게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외투를 열었다. 

곧 그 남자는 외투를 벗어서 어깨에 걸쳤다. 해님은 계속 부드럽게 비추었고 마침내 그 남자는 외투를 벗어서 가방 안에 넣었다. 해님이 이겼다.     
Unit 9 삼촌과 조카 (The Uncle and Nephew)
   한 소년이 삼촌 집을 찾아갔는데, 삼촌은 농부였다. 그 삼촌은 자기 조카를 무척 좋아해서 그를 보자 기뻐했다. 하지만 조카는 그저 집안에만 있으면서 많은 음식을 먹어댔다. 그는 모든 감자를 먹었고, 모든 달걀을 먹었고, 그 다음엔 대부분의 닭들을 먹어 치웠다. 곧 남는 음식이 거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삼촌은 자기 조카에게 말했다. 

“넌 여기 일 주일 이상 있었지. 이젠 너에게 줄 음식이 더 없는 것 같다. 집으로 갈 때인 것 같구나.” 

“걱정 마세요, 삼촌,” 소년이 대답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살진 암소들을 들판에서 봤거든요.” 

삼촌은 자기 암소들을 생각하고선 재빨리 대답했다. “그 소들은 틀림없이 모두 풀을 찾아 멀리 가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삼촌,” 조카가 대꾸했다. “여기에는 먹을 게 무척 많았는데 내가 알기론 동물들은 먹을 게 많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거든요.”        
Unit 10 점심으로 먹을 게 없다네 (No Food for Lunch)
   한 남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가는 데 이틀이 걸렸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많은 닭들과 오리들을 보았다. 긴 여행 후라서 그 남자는 매우 지쳤고 배가 고팠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집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방문객은 매우 놀랐다. 그는 정원에서 오리들과 닭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내게 잘 드는 칼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그 친구는 왜 그걸 필요로 하는지 물었다. 방문객은 자신의 말을 죽이러 갈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같이 식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의 친구는 놀랐다. “뭐라고? 자네 말을 죽이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 

방문객은 대답했다. “자네만 괜찮다면, 자네 오리들 중 한 마리를 타고 집으로 가겠네.”    
Unit 11 도둑의 외투 (The Thief‛s Coat)
   도둑이 가난한 부부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 훔칠 거라곤 침대 옆에 있는 쌀 항아리 하나뿐이었다. 도둑은 쌀을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낡은 항아리는 원치 않았다. 그는 쌀을 담을 게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안에 쌀을 쏟아 부으려고 바닥에 놓았다. 그 다음에 그는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고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남편이 눈을 떴다. 도둑의 외투를 보고서 그는 조용히 그것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도둑은 항아리를 들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의 외투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갑자기 아내도 깼다. 도둑을 보자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훔쳐갈 게 없기 때문에 그 방엔 도둑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도둑은 화가 나서 물었다. “도둑이 없다면 누가 내 외투를 훔쳤다는 거요?”  
Unit 12 날아가는 암소 (The Flying Cow)
   옛날에 돈을 저축하여 암소를 산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암소에게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 버리는 꿈을 꾸었다. 그 남자는 그 꿈이 암소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게 악운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돈을 잃을 것이라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 암소를 팔고 돈을 천 가방에 넣었다. 이제 안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장에서 그는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을 팔고 있는 한 노파를 보았다. 그녀는 새들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돈을 조금 꺼내서 새 한 마리를 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그 새가 새장에서 나와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그래서 그는 새장을 열고 새를 꺼내어 날개 한쪽에 돈 가방을 묶었다. 그런데 그 새는 매우 힘이 셌다. 그 새는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가 그의 돈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Unit 13 큰 거짓말 (The Big Lie)
   탄(Tan)이라는 젊은이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거의 진실을 애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그의 말을 믿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탄을 불러 세웠다. “사람들이 네가 거짓말을 참 잘한다고 내게 말하더구나”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매우 지혜롭단다. 네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난 알 것 같구나. 어서 해 보렴. 나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 보렴.” 

“오, 정말 죄송해요.” 탄이 대답했다. “하지만 전 작은 거짓말조차도 지금은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웨스트 호수에 있던 물이 다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텅 비어 있대요! 모두들 그곳에서 물고기가 죽기 전에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좀 잡고 싶거든요. 나중에 거짓말을 해 드린다고 약속할게요.” 그 남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웨스트 호수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갔다. 그러나 거기 도착해 보니 호수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다.  
Unit 14 새 놓아주기 (Freeing the Birds) 
   어느 날 리(Li)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남자가 새장 안에 있는 새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리는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져 와서는 새를 놓아 주었다. 그 다음 날, 그는 똑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십 일 동안 이렇게 했다. 매일같이 그 노인은 새로운 새를 가지고 왔고 매일같이 리는 그것을 사곤 했다. 마침내 리의 아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새를 사는지 물었다. 리는 새를 놓아주는 것이 행운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그는 많은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왜 그게 행운이죠?” 그의 아내가 물었다. 

“내가 새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지.” 리는 이게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내는 즐겁지 않은 듯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새를 사서 풀어줄 때마다 그 노인은 더 많은 새를 잡으러 밖으로 나갈 뿐이었잖아요.” 

리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행운을 얻으려는 그의 계획은 새들에게는 불운이었던 것이다.      
Unit 15 눈 (The Eyes)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영화관에 데리고 갔다. 영화관 밖에는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있었다. 거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유리 눈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티켓을 사러 창구에 갔을 때 나는 이리저리 둘러 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빨리 그 동상에서 눈을 빼내어 내 주머니에 넣었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갔다.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오, 내 눈!” 그가 소리쳤다. “난 눈이 멀었어. 볼 수가 없다고!” 

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주머니 안에 있는 유리 눈 생각이 났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아마도 내가 동상에서 눈을 훔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빨리 뛰어 영화관으로 되돌아가서 동상에 눈을 도로 넣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밝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Unit 16 기울어진 나무 (The Leaning Tree)
   옛날에 자신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던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한 가난한 남자가 나무에 기대어 있는 걸 보았다. 그는 그 남자에게 걸어가서 웃었다. 그는 말했다. “자넨 분명 너무 어리석어서 일도 못 구했을 거야. 난 자네보다 훨씬 똑똑해서 부자인데 말일세.” 

그 가난한 사람은 대답했다. “전 일자리가 있답니다. 이 나무는 당신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의 것이지요. 이 나무를 지키면 그가 나한테 하루에 금전 열 닢을 지불하죠.” 

“오 정말인가?” 그 부자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나를 이 사람에게 데려다 주게. 그를 만나고 싶군.” 

“그럴 순 없어요.” 그 가난한 남자가 대답했다. “내가 떠나면 이 나무는 쓰러질 테니까요.” 

그 부자는 대답했다. “걱정 말게. 가서 그를 데려 오게나.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나무를 붙잡고 있을 테니.” 

그래서 그 부자는 나무에 기대어 섰다. 그 가난한 남자는 재빨리 떠났다. 그는 집으로 오는 내내 웃었고 돌아가지 않았다. 곧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깨달았다.   
Unit 17 모자 (The Hat)
   옛날에 눈이 아주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시골에서 길을 따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걸어가다가 그는 돌 위에 앉아 있는 검은 새를 지나가게 되었다.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는 길 옆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고 생각했다. 

“실례합니다만,” 그는 말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려 주실래요?” 하지만 이방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크게 말했다. 

“다음 마을까지 얼마나 먼지 말해 주실래요?” 그는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 검은 새가 날아가 버렸다. 여전히 이방인은 말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속으로, 이 사람이 내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거라면 나도 그의 모자가 방금 바람에 날려 가 버렸다고 그에게 말해주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가던 길을 계속 갔다. 
Unit 18 도둑과 경찰 (The Thief and the Policeman)
   어느 날 아침 한 도둑이 가게에서 돈을 조금 훔쳤다. 한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고 도둑의 두 팔을 밧줄로 묶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큰 마을에 있는 감옥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마음 먹었다. 

마을로 가는 길에 그 경찰관은 점심을 먹으려고 멈췄다. 그는 너무 많이 먹고 마셨다. 점심 식사 후에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너무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쉬려고 멈췄다. 하지만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경찰관이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은 밧줄을 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 옷을 벗었고 그것을 경찰관의 옷과 바꿨다. 그런 다음 그는 자고 있는 남자의 손을 묶고 달아나 버렸다. 그날 오후 늦게 그 경찰관이 마침내 잠에서 깼다. 그는 여전히 매우 졸렸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자신의 손이 묶인 걸 보았다. 그는 자신이 도둑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보았다. “음,” 그는 말했다. “도둑이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난 어디로 간 거지?”  
Unit 19 생일 선물 (The Birthday Present)
   조(Cho) 선생은 아주 좋은 사장이었다. 그의 직원들은 그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처음에 그들은 시계나 타이에 관해 얘기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사장은 쥐의 해에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어 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실제 쥐와 같은 크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다. 

조 선생은 선물에 기뻐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군요. 확실히 제 아내도 그걸 무척 맘에 들어 할 겁니다.” 

직원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뻤다. 그들은 재빨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 선생에게 그의 아내에게도 생일날 비슷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 선생은 웃으며 말했다. “고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물었다. 

“그녀는 황소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Unit 20 왕 선생의 동물들 (Mr. Wang‛s Animals)
   첸 왕(Chen Wang)은 동물들을 무척 좋아했다. 사실 첸은 동물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그의 반 아이들은 그를 비웃으며 어느 날 그가 동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십 년 후에 나는 시장에서 “첸의 놀라운 동물들”이라고 씌어진 간판이 있는 점포를 보았다. 첸이 거기 있었다. 많지 않은 군중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첸은 머리에 커다란 청개구리를 올려 놓고 있었다. 첸이 머리 위의 개구리를 툭 치자 그것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는 쥐들이 가득 들어 있는 작은 우리를 꺼냈다. 그가 우리를 툭 치자, 그 쥐들이 나와서 화려한 상자 위에서 춤을 추었다. 모두들 박수를 쳤다. 

쇼가 끝난 후 나는 걸어가서 말했다. “안녕, 첸. 어떻게 지내니?”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말할 때 그는 개구리처럼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나는 길고 가느다란 꼬리가 그의 외투 아래 달려 있는 걸 보았다. 
